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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연구 배경

온라인 중계권 경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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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도쿄올림픽을 중계한 국내 온라인
플랫폼 사업자들

(1999) POOQ(2011) + OKSUSU((2016) 
=WAVVE(2019)

(2005)

2020 도쿄 올림픽과 네이버

https://m.sports.naver.com/tokyo2020/inde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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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삼국시대 여성들의 신체활동이 간헐적으로 시도, 조선시대 유교사상에 의해 강압
적 제약을 받으며 규제. 개화기에 외국인의 근대식 학교 설립 이후 서구의 스포츠를
도입하면서 각종 스포츠에 여성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됨(나현성, 1985). 
5. 영국은 19세기 중반까지 여성의 스포츠 참가가 여성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심각하
게 제한. 19세기 후반 교육기관 내에 스포츠 활동 도입되면서 여성이 거의 모든 스포
츠에 참가. 하지만 ‘여성다움의 신화＇가 존재하고 있어, 여성이 스포츠에 참가하는
것은 여전히 특별한 것으로 간주됨(Theberge, N 1990). 
6. 프랑스는 교회가 나서서 여성의 스포츠 참가를 반대. 교황도 반대할 정도. 근대 올
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도 1930년대까지 여성을 올림픽에서 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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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OC의 젠더 불평등
1. 산후 실격
- 임신과 출산으로 복식을 쉰 맨디 부졸
드 권투선수
2. 모유 수유
- 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. 코로나
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선수들의 가족
동반 입국 금지 → 엄마 선수들의 모유 수
유 포기 (캐나다, 농구선수 킴 가우셔)
3. IOC의 성비 불균형
- 집행위원의 33.3%가 여성. 전체 위원에
서 여성은 37.5%

IV. 2020 도쿄 올림픽과 여성 스포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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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. 여성 스포츠인들과 요즘 미디어

E채널의 예능 프로그램, 
시즌 1(2020.8~2021.8), 시즌 2(2021.9~)

SBS, 2021. 6~
여자 축구 예능 프로그램

'오늘부터 운동뚱' (2020) 
'맛있는 녀석들'이 5주년
프로젝트,

MBC, 시즌1(2020.12)
시즌 2(2021. 6~ )
여자 야구 웹예능 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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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성 스포츠 예능 : <날아라 슛돌이>, <천하무적 야구단>, <우리동네 예체능>, <핸섬타이거즈>, <뭉쳐야 찬다> 등

사례 1. 페미 혐오

안산 선수에 대한 비난의 시작은 국가
대표 프로필 사진이 공개된 이후로, 안
산 선수 양궁 조끼에 세월호 추모 배지
가 있었는데, 이를 보고 일부 극우 남
초 사이트에서 공격을 시작한 것. 다시
남혐 사이트에서 논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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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I. 결론을 대신하며
: 한국에서 여성 스포츠인되기?!

1. 스포츠의 무한 가능한 콘텐츠 확장성 증명, ‘스포츠 미디어의 시대’ 가 도래
2. 스포츠와 방송∙통신 융합 + 4차산업핵심기술(AI, IoT, AR, VR, XR) 융합

3. 한국사회, 여성 스포츠인에 대한 인식 변화? 전략적 접근? → 오락&예능프로그램
연결 (예. SBS<골떼리는 그녀들> 6%, MBC<마녀들2> 1%)

4. 여성 스포츠인 = 페미 = 여혐 vs 남혐 (극단적 사고, 대립, 분리 갈등)

5. 한국, 여성 스포츠인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반인권적이며 차별이라는 문제를
인지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음.

6. 혐오와 대립 → 갈등 사회 개선 필요 → 차이(difference)와 차별(discrimination)
을 구별 필요 →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는데 동참

7. Sportsmanship과 professionalism 강화 → no sympathy, yes empathy.

8. 한국사회 젠더 이데올로기와 젠더 불평등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연구

여자는 태어나지 않는다.
오히려 여자가 된다. 만들어진다는 뜻이다. 

- Simone de Beauvior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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